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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창세기 32~33장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날이 밝아 오자 
그 사람은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
나 야곱은 그 사
람을 붙들고 끝까
지 자기를 축복해
줄 것을 간구했습
니다.



    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란에서 살면서 야곱은 두 아내와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열한 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란에 온 지 2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항상 함께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함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또 종들을 통해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더욱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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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2)

성 암 송

경



야곱은 형에게 선물을 주면 자기를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을 준비하여 자기보다 앞서 에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혼자 얍복 강가에 남아있다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

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1)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날이 밝아 오자 그 사람은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끝까지 자기를 축복해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다음 날 에서를 만났습니다. 

야곱은 일곱 번 절하며 형에게 가까이 갔고 에서는 야곱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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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도뼈 : 넓적다리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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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은 하나님과 얼마 동안 씨름을 했나요?

야곱이 씨름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인가요?

에서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창세기 33장 4절, 9절을 읽고 적어 봅시다.

야곱의 씨름

또 장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하였으며 (호세아 12:3~4)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7)

야곱이 씨름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야곱과 같이 간절히,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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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나요?

위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

운동회 때 여러분은 줄다리기를 해 보았을 것입니다.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였나요? 줄다리기를 했을 때를 잘 생각해 보고
빈칸에 적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3가지를 정해서 ‘기도제목’란에 적고 1주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했는지 숫자를 적어 봅시다.

우리가 줄다리기를 했을 때,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줄을 당겼듯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꼭 들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모든 자 곧

          모든 자에게 가까이하시는도다 (시편 145:18)  

기도제목기도제목 월월 화화 수수 목목 금금 토토 일일

♥

♥

♥

다른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

영차!

줄다리기 생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캐롤 버리스’라는 아주머니는 온몸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근육무력증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겉모습은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빠지고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과 몸 전체가

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가끔씩 심

장이 급하게 뛰거나 숨쉬기가 어려울 때,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곧 그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수록 마음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 때문에 힘들어 하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였습니다. 어느덧 그녀는 몸과 영혼이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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